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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G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2/30 12/31 1 

2 3 
발리 도착! 
우붓으로 이동 

4 
새벽시장 구경 
우붓 거리 걷기 
몽키 포레스트 

5 
쿠타로 이동 

6 
 

7 
동티모르로 
돌아왔어요 

8 
재외국민투표 
바다로 
놀러가요~ 

9 10 
다시 센터 출근! 

11 12 
11인분 
도시락 준비~ 

13 
Lospalos로 
출발! 
도착 후 교회 
행사 관람 

14 
Kom Beach 

15 

16 17 18 
크리스마스  
카드 작업1 

19 
크리스마스  
카드 작업2 

20 21 
Festa Natal  
크리스마스 
발표회 

22 

23 24 25 
Christmas  
DONA 생일 

26 27 28 
YMCA 청소년 
축구팀 
축구경기 
관람 

29 

동티모르팀의 12월 



동티모르 아띠소개 











































힘들때 먹으면 힘나는! 티모르의 길거리음식 사때! 

       티모르에서 지내는 아띠들이 힘들고 지칠 때 
찾는 음식, 찾고 싶어지는 음식! 티모르의 얼마 
안되는 외식거리, 간식거리! 이곳에선 ‘사때’ 라고 
부른다. 사때는 쉽게 말하자면 바비큐 꼬치구이 
라고 할 수 있다. 티모르에 온다면 길거리 
곳곳에서 사때를 굽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5시를 전후로 영업을 개시하는 듯 하다. 
사때를 굽는 시간 거리를 거닐다 보면 사때를 
굽는 냄새에 군침을 삼키게 된다. 

  

       사때는  종류도  다양하다 . 가장  많이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닭으로 만든 
‘사때 마누’. 닭을 각자의 비법이 담긴 소스에 
적셔 불위에 굽는다. 간혹 가다 소고기로 만든 
사때도 찾아볼 수 있다. 아띠들이 자주찾는 
아띠들의 집 앞에 있는 사때 포장마차에서는 
소고기로 만든 ‘사때 카라우’도 팔고 있다. 
우리의 단골집 2주에 한 번은 꼭 찾아서 기운을 
얻고 가는 식당에서는 염소로 만든 ‘사때 비비’가 
있다.  

 

 

    특히 이 염소로 만든 ‘사때 비비’는 스테미너를 
보강하는데 특히 좋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보양식 쯤으로 여기는 듯 하다. 

 

       사때의 가격은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닭으로 만든 사때 기준으로 25센트! 크기와 
부위가 다양하니 좋아하는 부위에 따라 다른 
것보다 조금 큰 사때를 고르는 눈썰미도 
필요하다. 티모르의 국민 간식으로, 때로는 
보양식으로 먹는  사때. 티모르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쯤 꼭 드셔보시길! 

-by Gomez- 







아띠클라세 



우여곡절 아띠클라세 





아띠끌라세를 돌아보며 











도나의 12월 소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쉬고, 헤어짐을 생각하고… 





티모르 사진관 






















